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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든 존슨 (Lyndon Johnson) 전 대통령은 심장이 좋지 않아 음식 섭취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의사의 권고 하에 대통령이 잡수시는 음식을 부인인 레이디 버드 존슨 (Lady Bird Johnson) 여사가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하루는 밤 중에 죤슨 대통령이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부인 몰래 살짝 부엌으로 들어가서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꺼내다가 부인에게 들켜서 부인으로부터 야단을 맞았다는 이야기는 미국뿐만 이니고 전 세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대통령이 자시고 싶은 음식을 부인 몰래 자시려고 했던 사정과 또 철저하게 관리하는 부인의 통제에 순응했다는 존슨 대통령의 태도는 공처가냐 애처가냐를 떠나서 대통령의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를 공처가라고 비웃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일에 동양의 대통령이나 수상이 부인의 철저한 관리에 얽매서 가만히 부엌으로 가다가 부인에게 들켜서 호통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국민이나 언론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펄 벅 (Pearl Buck) 여사가 쓴 “살아있는 갈대”라는 소설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 중에서 공처가가 아닌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앞으로 나오지 않아서 왕이 미소를 지으며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려는 찰나에 한 신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왕이 그에게 정말로 그는 공처가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 신하는 “자기가 공처가가 아니어서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 많은 곳에는 자리를 함께하지 말라는 마누라의 말에 순종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왔다”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공처가와 애처가의 구별은 무엇이겠습니까? 애처가를 나쁘게 말하면 공처가이고 공처가도 좋게 말하면 애처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정치무대에서 은퇴하면서 가장 많이 내거는 이유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시간을 더욱 보내기 위한다는 이유로 전국적인 각광을 받던 저명인사들이 은퇴하거나 재선을 포기합니다. 


요즘 고국에 가보면 제가 어렸을 때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에 띄는 판이한 모습은 어린애를 안거나 업고 다니는 아빠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제가 본국에서 살던 6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아기를 안거나 업고 다니는 일은 여자들의 일이었고 아빠들은 남의 눈에 이상하게 보일까 바 감히 아기를 업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하고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하면서 돈만 많이 버는 경영인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애처가가 되지 못하고 좋은 남편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불손한 언사를 엄마에게 사용할 때 엄벌을 하는 아빠는 애처가입니다. 참으로 애처가인 남편은 공처가라는 칭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퇴근 시간을 훨씬 넘기면서 일해달라고 할 때 아내와 한 촛불 저녁 식사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날만은 상사의 부탁을 들어주기 곤란하다고 말하면 미국의 상사들은 어서 귀가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남편은 공처가의 칭호를 두려워하지 않는 애처가입니다.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면 얌전한 아낙네라는 칭찬을 받지만,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면 공처가라는 칭호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부부끼리 서로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은 아름다운 현상이며 오히려 장려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사장님으로부터 참신하고 감동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직원들이 퇴근 시간이 되면 곧바로 귀가를 하도록 퇴근 시간 이후에는 훈시나 잔업을 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가진 직원은 회사에 공헌을 많이 할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분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남편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공처가와 애처가를 굳이 구별하려 말고 아내가 자랑스럽게 여길 애처가가 되십시오.    끝
